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확립 촉구 결의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

존경하는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

계 확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이 교내에

서 교사에 의해 살해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결의안이 상정된 

지금은 사건이 일어난지 2개월이 경과했기에, 일견 세간의 관심

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상 문제로 인한 휴직 이후 

복직 과정에서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점,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

았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이상행동 징후가 여러 차례 발

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교육 현장의 안전 관리와 교원 건강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학생의 안

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써 인식되어야 합니다. 나아

가 설익은 대응이 오히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사회적 편견과 낙인효과를 우려해 필요한 치료와 상담을 기피하

는 현실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과 정신건강에 대한 교내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게 요

구됩니다. 비록 본 결의안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게 느껴질 수 있



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학교 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재

검토하고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을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합

니다. 학생과 교원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 결의

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

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